
經濟 週評

주간 경제 현안과 과제

세계 경제 불황의 유형과 한국 경제
현 한국경제는 펀더멘털 면에서 일본과 남미 불황기보다 양호하나, 정부정책 대응 여하에
따라 경기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정책 불안형 장기침체가 우려됨

1. 세계 장기 불황 유형

(경제 불황 유형) 세계적으로 나타난 경제 불황 유형은 크게 일본형과 남

미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본형 불황은 선진국형 경제구조이며, 10여 년의 장기 불황을 경험했으며, 아르헨

티나형 불황은 후진국형 경제구조로 50여 년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유형임

(일본형: 부동산 거품 붕괴에 의한 장기 침체) 부동산 거품 붕괴로 발생하

여 경제 버블기의 기업 경쟁력 약화, 버블 붕괴 이후 소비심리 위축, 제조

업 공동화로 인한 국내 투자 저조, 금융기관 부실의 악순환 발생

- (장기 불황 메커니즘) 주가와 토지 가격 상승(80년대) 부동산 투기 억제

(90년대) 자산 가격 하락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와 자금 회수 확대 기업 부도 증가 금융부실 경기 침체의 악순환

·장기 불황의 지속 원인: 금융권의 누적된 대규모 부실자산, 기업의 위기 관

리 능력 부족, 정부의 불황 극복 대책 무력, 디플레이션 등에 기인

(아르헨티나형: 반시장주의 포퓰리즘의 M자형 경기침체) 인기영합주의

(populism)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시장주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만성

적인 재정수지 적자, 미숙한 경제정책 운용, 구조조정의 실패와 정치 불

안정에 의한 경기침체 지속

- (장기 불황 메커니즘) 인기 영합주의 정책 무리한 임금 인상, 방만한 재

정 운영 물가 상승, 재정적자 확대 경상수지 적자 증가 외채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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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고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노동자의 파업 임금 인상으

로 연결되는 악순환 형성

·인기 영합에 따른 연금제도확충등분배정책강화및노동자임금대폭인상정책

·법 적용에 일관성 결여, 관료문화 지배와 이에 따른 부정부패 만연으로 개혁 정

책의 일관성 상실, 정부 신뢰도 하락, 위기 반복의 만성적 저성장 국가로 전락

2. 세계 불황 유형과 한국 경제

한국의 경제 여건은 일본과 남미의 불황 시점의 기초 경제 여건과 비교해

상당히 양호하고, 특히 남미형보다 산업경쟁력도 월등하여 장기 불황의

가능성은 낮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 정책 불안이 지속되면 장기 침체 국

면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각 국의 경제 위기 시점의 기초 경제 여건과 산업경쟁력을 비교해 봄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금융을 두 차례(83, 88년) 받았던 80~90년 시점이며,

일본은 90년대 10년 불황기 시점임

(기초 경제 여건 비교) 한국의 기초 여건은 불황의 조짐이 진행되는 초기

상황으로 일본이나 아르헨티나와 비교해 양호함

- (일본) 불황기 일본 경제는 낮은 성장률과 실업률 증가, 디플레이션 현상 보임

·경제성장률은 98년 마이너스 1.2% 성장률을 비롯해, 평균 1.4%의 낮은 성

장률 보임. 물가상승률도 95년과 99년 각각 0.1%와 0.3%의 마이너스 성장

을 보이고, 평균적으로 0.9%의 낮은 물가상승률로 디플레 현상을 보여줌

·98년 이후 4%대의 실업률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평균 2.5%의 비중을 보임

- (아르헨티나) 경기침체 장기화, 만성적인 재정적자, 경상수지 적자, 고인플

레 현상의 지속으로 매우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었음

·경제성장률은 2년 주기로 회복과 침체를 반복함. 물가상승률도 84~85년 600%

에서 다소 하락하다가 89년과 90년 각각 3,079%, 2,313%의 폭등세 기록

·80년대 전반에 걸쳐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지속적으로



經濟 週評

적자를 보여 적자비중이 GDP 대비 평균 1.7%를 보임

< 일본·아르헨티나·한국의 기초경제여건 비교 >
(%)

국가 년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평균

일

본

경제성장률 3.3 1.0 0.2 0.1 1.9 3.5 1.8 - 1.2 0.2 2.8 1.4

소비자물가상승률 3.2 1.7 1.3 0.7 -0.1 0.1 1.7 0.7 -0.3 -0.7 0.9

실업률 2.1 2.2 2.5 2.9 3.2 3.4 3.4 4.1 4.7 4.7 3.3

경상수지/GDP 2.0 3.0 3.0 2.7 2.1 1.4 2.2 3.0 2.6 2.5 2.5

아

르

헨

티

나

년 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평균

경제성장률 -5.7 -3.1 4.2 1.9 -6.9 7.1 2.6 - 1.8 -6.9 - 1.8 - 1.0

소비자물가상승률 104.5 164.8 343.8 626.7 672.2 90.1 131.3 342.9 3079.8 2313.9 787

재정수지/GDP - 5.3 - 4.1 - 7.5 -3.8 -5.3 -2.4 -2.7 - 1.3 -0.7 -0.3 -3.3

경상수지/GDP -2.8 -2.8 -2.3 -2.1 - 1.1 -2.7 -3.9 - 1.2 - 1.7 3.2 - 1.7

한

국

년 도
2002 2003 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경제성장률 4.4 7.0 6.8 7.5 6.4 3.7 2.2 2.4 3.9 3.1 5.3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7 2.6 3.3 2.8 4.1 3.3 3.1 3.6 3.5 3.2

재정수지/GDP 5.3 9.5 16.5 12.0 10.8 6.2 2.0 4.8 4.1 4.3 - 1.6

경상수지/GDP 1.4 1.2 0.7 1.3 1.2 - 1.3 1.7 2.7 4.5 1.9 4.0

자료: IMF(IFS), 한국은행.

- (한국) 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제여건은 일본과 아르헨티나와

비교해 양호함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에서 2004년 1/ 4분기 5.3%로 양호하며, 물가상승

률도 3%대의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임. 경상수지 흑자도 2004년 1/ 4분기

GDP 대비 4.0%의 비중을 나타냈으며, 재정수지도 2004년 1/ 4분기에만

GDP 대비 1.6%의 적자를 보임

- (경기순환 비교) 경기순환 패턴을 보면 한국은 현재 다소 일본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아르헨티나는 80∼90년 동안 침체와 단기적인 회복을 거듭하는 M자형의

만성적인 장기 불황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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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0년 불황기 동안 3% 미만의 장기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회복에서
침체로 이어지는 국면이 아르헨티나보다 다소 길게 나타남

< 각국의 경기 패턴 비교 >

< 일 본 > < 아르헨티나 > < 한 국 >
(%)

자료 : IMF, IFS.
주 : 성장률 추이를 나타냄

(산업경쟁력 비교) 한국의 제조업은 일본보다 취약하나, 자동차, 선박 등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보다 월등히 우월함

- 아르헨티나는 관세장벽·국내 산업 보호, 기간산업의 공기업화로 한국과 비교
해 산업경쟁력이 매우 취약함

< 일본·아르헨티나·한국의 산업경쟁력 비교 >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항 목
일 본 아르헨티나 한 국

실 적 세계 순위 실 적 세계 순위 실 적 세계 순위

대외
거래

교역 규모(2002년 기준) 753,186 3위(5.82) 34,699 46위(0.27) 314,600 13위(2.43)

외환보유고 451,458 10,395 121,413

주요
산업

자동차(2002년기준, 1대) 10,257,310 2위(17.3) 161,401 30위(0.27) 3,147,584 6위(5.31)
TV수상기(2000년기준, 1,000대) 3,381 8위(2.49) 1,556 10위(1.15) 16,952 2위(12.48)

시멘트(2000년기준, 1,000M/T) 81,097 5위(5.03) 6,119 37위(0.38) 51,424 6위(3.19)

주요
수출
품목

컴 퓨 터 12,644 5위(7.84) 22 41위(0.01) 7,485 11위(4.64)
자 동 차 52,991 2위(17.5) 948 24위(0.31) 12,029 9위(3.97)

자동차 부품 15,632 3위(11.72) 426 29위(0.32) 1,906 13위(1.43)
선 박 8,451 2위(20.1) 39 33위(0.09) 9,699 1위(23.01)

음성, 비디오 재생기 8,157 1위(34.27) 0.6 45위 1,684 4위(7.07)

반도체, 트랜지스터 30,038 2위(15.1) 1.4 55위 14,742 5위(7.41)

연구
개발

연구 개발 투자 142,014 2위 1,466 27위 12,489 8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IMF(IFS). ( )은 세계 비중임.
주: 1) ( )은 세계 비중임

2) 위 분류는 2001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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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한국은 기초 경제 여건과 산업경쟁력 면에서 아르헨티나형 불황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거시지표 상에서 일본식 장기 불황 현상이 나타나고 있

으나 일본과 비교해 심각하지 않음

- 한국은 거시 지표상으로 일본식 장기 불황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적고, 금융권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일본과 비교

해 불황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약함

·단, 향후 내수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 경제 성

장 동력이 소멸된다는 점과 대외여건의 불안 요인이 있어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비교해 기초경제여건과 산업경쟁력 모두에서 상당히 양

호한 상태임

·단, 아르헨티나의 장기불황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반시장 개혁정책에서 비

롯된 것으로, 한국에서도 반시장주의 정책 노선이 실현될 경우에 투자와

소비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한국형 경제 불황 가능성 유형 : 정책 불안형 장기 침체) 정부 정책 혼선

기업 투자 심리 위축 내수 부진 고착화 부동산 경기 하락 미래 불

안감으로 소비 감소 투자부진 심화로 인한 장기 불황 가능성 존재

·현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더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과 의지는 더욱

위축되고,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정책 불안의 예: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성장보다는 분배 정책 추구, 신행정

수도 이전, 토지공개념 논의, 친노 성향, 대기업 규제 강화정책 등에서 정

책 혼선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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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장기 경제 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분배 개혁보다는 시장중시형 위기 극

복 방법이 절실히 요구됨

- 규제와 보호 대신,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중시형 위기 극복 방법

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민간이 경제 회복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함

·개혁은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반기업 정서,

반시장 경제 성향, 강성노조 파업 등은 자칫 시장의 기본 원리를 해치고,

투자 심리를 위축해 장기불황의 단초로 작용

·분배보다는 성장에 우선을 둔 정책기조로 선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

·아르헨티나는 시장중시형 구조조정 미흡으로 50여 년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었

으며, 일본의 장기불황 극복은 정부의 내수 진작책이라기보다 각종 규제 완화,

세제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였음

·일본의 소비회복은 정부의 경기진작 정책의 결과가 아닌, 국민들의 일본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 때문임

- 상생의 노사화합 문화 구축이 절실함

·아르헨티나의 경우 노조의 정치 세력화가 구조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한 반

면, 일본이 장기불황을 극복 요인은 기업 경쟁력 강화로서 상호 신뢰와 존

중의 노사화합이 중요한 역할을 함

< 정책 불안형 한국 경제 침체 가능성 >

이 경 (3669-4024, leek1106@hri.co.kr)


